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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한 명 당 라면을 평균 41.9개 소비하고 있음  

 

○ “최근 1개월간 인스턴트 라면을 먹은 적이 있는가?” 설문에서 89.6%가 라면을 먹었다고 

대답하였고, 그 중 10.5%는 봉지라면만을, 18.1%는 컵라면만을, 둘 다 먹은 사람은 61.1%로 

나타남. 이 점을 보면 라면은 일본 식생활에 크게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(2010년 조사결과) 

 

○ 1개월 간 먹은 인스턴트 라면의 개수는 봉지라면의 경우 약 2.5개 컵라면의 경우 3개정도 

먹었다는 설문결과가 나옴 

 

○ 대체적으로 직접 요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라면의 소비량이 적었고 10 ~ 20대의 

젊은 층에서 가장 많이 소비한 것으로 나타남 

 

○ 60대 층 (은퇴연령층) 또한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60대 일본인에게 있어서 

라면은 특별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. 그 이유로는 라면과 함께 걸어온 시간이 

길었기 때문 (인스턴트 라면세대), 남성의 경우 혼자서도 간단히 할 수 있는 요리라서 등등의 

응답이 나옴 

 

 < 한 달 동안 먹는 평균 라면 개수 > 

전체 평균 
봉지라면 컵라면 

2.5 개 3.5 개 

남성 

15~19 세 2.8 개 4.0 개 

20 대 2.9 개 4.6 개 

30 대 2.3 개 4.0 개 

40 대 2.7 개 4.0 개 

50 대 3.1 개 3.6 개 



60 대 3.3 개 2.6 개 

여성 

15~19 세 1.6 개 1.7 개 

20 대 2.3 개 2.9 개 

30 대 2.0 개 2.4 개 

40 대 1.9 개 2.1 개 

50 대 2.5 개 2.2 개 

60 대 2.0 개 1.7 개 

출처: 家具 조사, 연구보고(2011) 

 

○ 2011년 3월,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재해는 면 제품 시장에 긍정적·부정적인 영향을 모두 

미침. 인스턴트 컵 면류는 편리하고, 빨리 익혀먹을 수 있는 제품의 특성 때문에 지진 후, 

소비자들의 사재기 심리로 2011년 양적인 측면에서 3%의 판매율 성장을 보이면서 재고를 

바닥냄. 반면, 2011년 여름, 동력부족으로 냉동면류는 양적 판매율에서 6% 하락, 금액적으로는 2% 

하락을 보임  


